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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의 소명의식이 직무환경적합성과 경력몰입 및 소명실행과 교사소진을 

매개변인으로 직무만족에 이르는 다양한 경로를 구조적 관계 검증을 통해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Duffy 

외(2018)의 WCT모형을 기반으로 수도권 및 중남부지역의 초, 중, 고 교사 5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중 최종 495명

의 자료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소명의식은 직무환경 적합성, 소명실행, 경력몰입에, 

직무환경적합성은 소명실행, 직무만족, 경력몰입에 각각 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며 경력몰입은 소명실행에는 정적인,  

교사소진에는 부적인 영향이 있었다. 또한 소명실행은 교사소진에, 교사소진은 직무만족에 각각 부적인 영향이 있었

다. 매개효과 검증결과 소명의식은 직무환경적합성, 경력몰입과 교사소진, 직무환경적합성과 경력몰입과 교사소진, 

직무환경적합성과 소명실행과 교사소진, 경력몰입과 소명실행과 교사소진, 직무환경적합성과 경력몰입과 소명실행과 

교사소진을 경유하여 직무만족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미하였고 소명의식은 경력몰입, 교사 직무환경 적합성과 경

력몰입을 경유하여 소명실행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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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교사는 학생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존재하면서 학생들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다(박수진, 2011). 따라서 교사의 질은 단순히 교사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곧바로 학생교육, 

즉 교육의 질로 연결된다(주은정, 2014). 최근 교사들은 학교폭력과 자살사건 등 심각한 사건, 사고

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게 되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심리적 소진의 증가로 인해 

직무에 대한 만족감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김정은, 2011; 박은경, 2017).  

교사는 직접적으로 교육의 질과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이경복, 이항재, 1998) 교사들이 직무에 대

한 만족감이나 긍지를 가지지 못하여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을 멈춘다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이경복, 이항재, 1998). 

이러한 교사들의 삶의 만족과 직무만족감에 개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요인이 있는

데 그것은 바로 소명의식이다(박성혜, 2014; 박은경, 2017; 박희연, 2015; 송미경, 2016; 송미경, 

양난미, 이은경, 2016; 이지연, 장진이, 2014; 조은영, 2015; 차정주, 강호수, 2014; Lobene & 

Meade, 2013). 소명의식이란 자신의 일에 대한 인식 중 하나로 일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그 속에서 의미와 목표를 추구하며 그 사회의 공공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Dik & Duffy, 2009). 즉 소명의식이란 개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개인적으로 충만감을 느끼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이끄는 목적의식이라 할 수 있겠다(Dik & Duffy, 2009). 

교직은 천직이라 하여 교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소명을 지닌 사람들이라 하였던 교직관

에서(성태제 외, 2007) 최근에는 교직에 관한 전문직관이 등장하면서 소명의식은 교사의 가장 기본

적인 인성으로 주목받고 있다(Mayes, 2001). 교사의 소명의식은 교사로서의 인성 및 전문성의 한 

자질로서 교직에서 의미 있는 헌신을 이끌고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하게 하는 의지와 

힘을 갖게 하는 요인이며(이은경, 2011) 자신의 일이나 업무를 소명으로서 재구조화하여 실행하게 

하는 변인이다(신윤정, 2013; Dik & Duffy,2009). 교사의 소명의식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교직에 몰입하고 헌신하도록 동기화시킬 수 있는 신념과 가치이다(박성혜, 2014; 

박희연, 2015; 송미경, 2016; 송미경 외, 2016; 이지연, 장진이, 2014). 교사의 소명의식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교사의 직무만족을 높여주고 소진을 예방해 주는 차원에서 소명의식을 더욱 

강조하고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김경령, 서은희, 2014; 송미경, 

2016; 차정주, 강호수,2014; Mayes & Ferrin, 2001). 

그동안 소명의식은 다양한 연구들을 통하여 삶의 만족, 삶의 의미, 삶의 열의와 같은 삶 관련 변인

들뿐만 아니라 직업정체성, 조직몰입, 경력만족과 같은 직무관련 변인들과도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정의되어 왔다(Bunderson & Thompson, 2009; Duffy, Allan, & Bott, 2012; Duff, Dik, 

& Steger, 2011; Hirschi, 2012; Isaksen, 2000; Peterson, Park, Hall, & Seligma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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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의식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소명의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것

으로써 선험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연구가 대부분이었는데 (권인수, 김

상준, 2017) 최근에는 소명의식이란 선험적으로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에 의해 형성

되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성희창, 2018; Dik, Eldridge, Steger, & Duffy, 

2012; Dobrow & Heller, 2015). 즉, 소명의식이란 한 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Dik et al., 2012; Dobrow & Heller, 2015), 발달적 차이

가 있으므로 세분화하여 소명탐색, 소명존재, 소명실행(Living a calling)이라는 개념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으로, 최근에는 이렇듯 소명의식의 단계를 더욱 세분화시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성희

창, 2018; Duffy, Bott, Allan, Torrey, & Dik, 2012). 

이처럼 소명과 관련하여 활발한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주로 소명의 결과 변인에 

초점을 두는 연구, 소명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인을 밝히는 연구, 소명을 의식과 실행의 두 개념으로 

분리해서 이해하는 접근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소명과 관련된 선행변인 및 결과변인 간의 관계를 총

체적,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접근의 연구는 부재했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WCT모형

(Work as a Calling: A Theoretical Model)이 제안되었다(Dik, Douglass, Duffy, England, & 

Velez, 2018). WCT모형은 소명을 좀 더 세분화된 개념으로 보아야한다는 연구동향과 소명이란 단

번에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달단계가 있다는 연구 동향을 잘 반영하여 제안된 이론적 

모형이다. WCT모형에서는 소명의식과 소명실행을 구분하여 경로를 제안하였고 소명의식이 소명실

행을 지나 삶의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경로에 경력몰입, 직무만족 등의 긍정적 요인뿐만 아니라 일중

독, 소진 등의 부정적 요인도 있을 수 있음을 제안한 모형이다. 

이러한 이론적 제안은 최근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으로 소진감을 호소하는 상황에 처한 한국의 

교사들(김정은, 2011; 박은경, 2017)을 대상으로 교사소진의 요인을 넣어 발달경로를 탐색할 수 있

는 가장 적절한 모형으로서 소명의식에서부터 직무만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탐색하여 그 경로에

서의 상담적 개입 방안을 탐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모형이라 할 수 있겠다. 소명의식과 소명실행

의 경로에 직무환경적합성이나 직무몰입 등 직장 내에서의 경험을 요인으로 제시한 모형이므로 경

로분석을 통해 적합한 학교환경구성이나 직무제안 등의 방안도 마련할 수 있어 한국의 학교상황에

서 검증하여 교사들을 돕는데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모형이다. 

WCT모형은 질적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제안된 이론적 모델로서 양적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

다고 제언된 모형이고 간호사, 의사, 대학생, 동물조련사 등 다양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

구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WCT모형에서 제안한 소명의식, 직무환경적합성, 경력몰입, 소명실행, 

교사소진,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한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검증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교사가 지각하는 소명의식, 직무환경적합성, 경력몰입, 소명실행, 교사

소진, 직무만족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우리나라 교사가 지각하는 소명의식과 직무만족간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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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직무환경적합성, 경력몰입, 소명실행, 교사소진이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소명의식

소명의식(Calling)은 종교적 용어로 특별한 목적 때문에 ‘신의 부름(The call of God)’을 받았다는 

것에서 유래된 개념이었다(양난미, 이은경, 2012; Hardy, 1990). 그러나 최근에는 일에 목적과 의미

를 부여하는 가치이자 개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충만감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헌신을 하도

록 하는 목적의식이며 경제적인 보상이나 사회적인 인정과 상관없이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신의 

부르심을 받았다고까지 믿을 수 있는 개인내적 강한신념이라는 심리학적인 개념으로 확대되어 사용

되고 있다(양난미, 이은경, 2012; Dik & Duffy, 2009). 

소명의식은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변화 가능한 상태(state)로 이해되어야 하며 삶

의 경험을 통해서 발달이 가능한 개념이다(이지원, 2014). 소명의식은 소명탐색 전 단계, 현재 하는 

일이 소명인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는 단계, 소명은 찾았지만 현재 하는 일이 소명이 아닌 단계, 

소명을 찾았고 현재 하는 일이 소명인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성희창, 2018). 

소명을 의미하는 ‘calling’이라는 용어는 국내 번역본을 살펴보면 ‘소명’ 또는 ‘소명의식’으로 혼용

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calling’의 개념이 어떠한 ‘일’과 동시에 ‘태도’ 혹은 

‘감정’으로 동시에 정의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명의식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 또는 사회의 공공선에 대해 기여하려는 의도로서(Dik & Duffy, 2009) ‘일’의 개념보다

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느끼게 해 주고, 일의 의미와 경력에 몰입하는 태도

를 형성 및 유지하게 해 주는 등 개인의 ‘태도’와 ‘감정’의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2. Work as a Calling: A Theoretical Model(WCT모형)

소명의식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소명의식 자체의 발달에 관한 연구보다는 소명의식이 다른 

직무 관련 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성희창, 2018). 소명의

식과 헌신, 일의 의미, 직무 만족의 관계(Duffy & Dik, 2013), 소명의식과 삶의 만족과 안녕감의 

관계(Duffy et al., 2013; Steger, Pickering, Shin, & Dik, 2010; Wrzesniewski, Mccauley, Rozin, 

& Schwartz, 1997) 소명의식과 경력몰입,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진로 성숙도, 내적 일 동기 등 진

로 변인 간의 관계(Hirschi, 2011; Duffy, Douglass, & Autin, 2015; Duffy et al., 2011; Duf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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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2; Duffy & Dik, 2013)등 다양한 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밝힌 연구들이 그 예이다. 

Duffy, Bott, Torrey와 Webster(2013)는 소명존재는 일 자유의지(work volition)와 조직지원 인

식(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을 매개로 하여 소명실현으로 이어진다는 연구모형을 제안하

면서 소명을 소명의식과 소명실행으로 세분화하여 발달경로를 제안하였고 소명이 직업경험에 의해 

변화하고 발달할 수 있음을 발표했다. Duffy, Douglass, Autin과 Allan(2015)는 일 자유의지(work 

volition)가 일의 의미와 경력 몰입을 매개로 소명실행을 예측한다고 연구모형을 발표한바 있고 국내

에서도 신은정, 이은설, 이항심(2019)이 소명은 자아효능감, 직무만족,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경로에

서 정적인 영향이 있고 소명이 결과기대와 직무만족을 매개로 삶의 만족을 예측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Dick 외(2018)이 제안한 WCT모형은 이론적 모형으로서 소명의식부터 직무만족까지의 경로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형에서는 소명의식이 소명실행, 일-환경 적합성, 일의 

의미, 경력몰입에 직접적인 경로로 영향을 미치고 일-환경 적합성과 일의 의미 및 경력몰입의 매개

변인을 통해 소명실행까지의 경로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림 1] WCT모델

또한 WCT모형에서는 소명실행이 일부의 경우 일중독, 소진 및 조직적 착취 등과 같은 부정적 

삶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직무만족과 같은 긍정적 삶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부정적 

삶의 결과를 매개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추후 양적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

하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 때 소명실행과 부정적인 삶의 결과의 경로에서 완벽주의, 성취지향성, 

자존감 등과 같은 인성요인이 조절하기도 하고 소명동기, 잡크래프팅, 조직적지원 등이 소명의식과 

일-환경 적합성 사이에서 조절하기도 한다고 제안하였다.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의 기회를 갖는 것이 

일의 의미를 발견하고 경력에 몰입하며 소명을 실행하는 데 매개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미 교사라는 직업을 획득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변인은 삭제하였다.

이처럼 WCT모델은 소명의 단편적인 경로가 아니라 종합적인 경로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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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로서 이전의 선행연구에서는 소명의 인식이 직업 경험의 예측변수 자리에 위치했지만 이 모델

에서는 직업 경험의 결과의 위치에 소명 실행을 위치시켜 소명발달 단계에서 직업경험이 미치는 영

향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3. 직무환경 적합성

Dick 외(2018)는 WCT모델을 통해 소명을 인식한 사람들이 일의 의미를 찾고 경력몰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요인이 개인-환경 적합성이라고 하였다. 즉, 환경(E)이 개인(P)의 특성과 잘 맞거나 

개인(P)이 환경(E)과 잘 맞는다고 느낄 경우 긍정적인 근무경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소명을 인식

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개인적 특성과 일치되면서 소명을 지지하는 직업 및 조직에 취업하

려는 경향이 있고, 강력한 P-E 적합성은 의미 있는 작업에 대한 지각과 소명이 실현될 수 있는 지위

에 취업하려는 욕구를 용이하게 한다(Duffy et al., 2018). 

교사의 직무환경이란 ‘교사의 직무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면서 교사 밖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교사의 교수-학습활동과 생활지도, 학급경영, 사무활동 등의 제반 

직무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당학교와 학교주변의 물리적, 사회·심리적, 구조적 환경’이라 할 

수 있다(김성필, 1998). 교사들은 직무와 관련된 모든 환경적 요소와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직무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의 상태(강경석, 김영만, 2006)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환경적 

요소는 교사의 직무환경으로서 교사들에게 직무만족감을 가져다주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교사들의 직무환경은 교사들의 직무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주는 주요한 심리적 요인으

로 (김범준, 2001) 교육기관 내의 직무환경 만족도가 올라간다면 교사들의 직무만족도는 높아지게 

된다(남영지, 2009).

4. 경력몰입

경력몰입(careercommitment)이란 직업에서 일하고자 하는 동기부여의 정도로서 Moway, Poter

와 Steers(1982)는 직업경력과 관련해서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상태라고 하였고 Blau(1985)는 

직업에 대해 애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반적인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경력몰입은 직무를 계

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당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처하는 능력이 된다(고자인, 

2014). 정리하자면 경력몰입이란 특정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

해 갖고 있는 심리적 애착 및 현재의 전문분야와 관련된 일련의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자하는 

확고한 의지라 할 수 있다(김영선, 2014). 

Duffy 외(2013)는 그의 연구에서 소명실행이 경력몰입을 매개로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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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고 하며 소명실행과 경력몰입 및 직무만족간의 상관을 밝힌바 있다. Dik과 Duffy(2009)는 소명

이 자신의 일을 더 의미 있게 바라보고 직업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라 

하여 소명과 경력몰입의 상관을 제시한바 있다. Dick 외(2018)는 WCT모형에서 경력몰입은 소명의

식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일환경 적합성을 통해 소명실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 

5. 소명실행과 삶의 결과

소명실행은 Duffy(2012)에 의해 제시된 개념으로서 자신이 소명에 따라 살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개념(이지연, 장진이, 2014)이다. 소명실행은 소명추구, 소명존재 이후에 오는 단계

로 소명의식보다 더 세분화되고 발전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김하나, 2014). 박은경(2017)의 연

구를 살펴보면 연구 참여교사 중 “소명의식을 생각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실천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하여 교사들의 소명의식과 소명실행은 구분됨을 밝히기도 하였다. 또

한, 개개인 교사들의 소명의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개발되어 가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소명의식의 형성과 개발 및 소명실행과정에 대한 탐색을 통해 교사의 소명의식을 형성하고 촉진하

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소명실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삶의 결과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하여 다양하게 주장되어 왔다. 소명

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진로 및 직무 관련 변인들뿐만 아니라 열의, 건강, 삶의 의미, 삶의 만족 등 

삶 관련 변인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고(Bunderson et al., 2009; Duffy et al., 2012; Duffy, Dik, & 

Steger, 2011; Hirschi, 2012; Isaksen, 2000; Peterson et al., 2009), 일의 의미, 직무에 대한 열정, 

수행능력, 조직헌신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 이직 의도와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Bunderson et al., 

2009, 2009; Duffy et al., 2011; Peterson et al., 2009). 

Duffy 외(2018)는 WCT모형을 통해 소명실행은 긍정적인 삶의 결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삶의 

결과도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소명실행은 소진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소진감은 

직무만족과는 직접적인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Bakker, Van Emmerik, & Van Riet, 2008; 

Chung & Han, 2014; Demerouti, Bakker, & Leiter, 2014), 소명실행과 직무만족 사이에서 소명실

행이 높을수록 소진감이 높아져서 직무만족감을 떨어트리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소진이란 직장에서 겪게 되는 만성적 정서적 스트레스 및 대인 관계 스트레스 요인으로서

(Maslach, Schaufeli, & Leiter, 2001) 최근 한국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는 개념

이다. Cardador와 Caza(2012)는 소명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소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대표적인 직업군 중 하나가 교사라고 하였다. 교사는 높은 소명의식을 요구

받는 직업군 중 하나로서 의미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도록 강요받는 느낌을 주어 대인관계를 



208  아시아교육연구 21권 1호

통해 반복적이고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이라는 느낌을 주어 결국 심리적 소진이라는 취

약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Hartnett & Kline, 2005). 한국에서도 교사는 소명의식이 강조되는 

대표적인 직업군에 속한 직업이므로 소명의식이 소진감으로 이어진다는 이 연구 결과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과 중부 및 남부지역의 초, 중, 고 교사 52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

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기초통계자료(n=495)

구분 인원(명) %

성별
남 123 24.8
여 372 75.2

학교급
초등 290 58.6
중등 205 41.4

경력

신규∼5년 99 20.0
6년∼15년 174 35.2
16년∼20년 92 18.6
21년 이상 130 26.3

교사가 된 
동기

부모님의 권유로 100 20.2
성적에 맞추어 53 10.7

스스로의 의지로 296 59.8
기타 이유로 46 9.3

근무지역

서울 91 18.4
경기 139 28.1
인천 95 19.2
충남 70 14.1
전라 71 14.3
기타 29 5.9

교사들에게 접촉하여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협조를 구하였다. 학교별 수요를 파악하여 우편

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연구에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교사들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지 

배부 및 수집에 걸린 시간은 2019년 6월 4일부터 7월 19일까지이며 총 520부 중 503부가 회수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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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불성실한 응답지 8부를 제외하고 총495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전체 대상자 중 여교사가 372명

(75.2%)로 남교사 123명(24.8%)보다 많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이 290명(58.6%), 중등이 205명

(41.4%)으로 초등이 많았다. 

2. 연구도구

1) 소명의식 척도

소명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Dik과 Duffy(2008)에 의해 개발되고 이지연과 장진이(2014)에 의해 

번안되어 김연우(2016)가 사용한 BCS(Brief Calling Scale:단축판 소명척도)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때 척도 문항 중 ‘특정한 일’이라는 표현을 ‘교사라는 직업’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나는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다.’를 비롯한 4문항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까지 Likert식 

5단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수가 높을수록 소명의식이 높은 것을 뜻한다. 김연우(2016)의 

연구에서 소명의식 척도 전체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9였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2) 직무환경적합성 척도

직무환경적합성은 Saks와 Ashforth(1997)가 개발한 네 항목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교사에

게 직무환경은 학교의 속성과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추구하는 가치 등을 포함하므로 문항은 목표

나 가치와 같은 학교환경적합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조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장’과 

‘동료’로 바꾸어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하였고 개인-학교적합성, 개인-동료적합성, 개인-관리자 적

합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나와 학교가 추구하는 목표는 잘 맞는다.’를 비롯한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의 점수는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까지 Likert식 5단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수가 높을수록 

직무환경을 긍정적으로 지각함을 의미한다. Saks와 Ashforth(1997)의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89였고 본 연구에서는 .94였다. 

3) 경력몰입척도

경력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Blau(1985)가 개발하고 하유진(2012)이 번안한 것으로 ‘나는 정말로 

현재의 나의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를 비롯한 총 6문항의 단일요인 척도이며 ‘내가 다시 선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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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있다면 현재의 일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등의 역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의 점수는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까지 

Likert식 5단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경력에 몰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Blau 척도 개발 당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87이었다. 

4) 소명실행척도

소명실행을 측정하기 위해서 Duffy 외(2012)가 개발하고 김지선(2015)이 사용한 소명실행 척도

(Living Calling Scale: LCS)를 사용했다. ‘나는 나의 소명을 실행할 기회들을 자주 가지고 있다.’를 

비롯한 6문항의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우 그렇다’ 7점, ‘그렇다’ 6점, ‘조금 그렇다’ 5점, ‘보통

이다’ 4점, ‘조금 그렇지 않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까지 Likert식 7단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에서 소명을 잘 실행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본 연구에

서는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Duffy(2013)의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 .96이었으며 김지선

(2015)의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5였고 본 연구에서는 .97이었다. 

5) 직무만족척도

교사의 직무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서 노종희(2001)가 개발하고 이영(2015)이 사용한 

TJSQ(Teacher Job Satisfaction Questionaire)를 사용했다. 교사의 직무만족 척도는 ‘나에게 부여되

는 업무량에 대하여 만족한다.’를 비롯한 20문항의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의 점수는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까지 Likert식 

5단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에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영(2015)의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합치도는 .92였으며 

각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봉사의식 .73, 발전성 .78, 업무부담 .64, 혁신자율성 .65, 동료애 .84였다.

6) 교사소진척도

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박연옥(2013)이 개발한 교사의 심리적 소진척도를 사용했

다. 교사소진 척도는 정서적 고갈 9문항, 비인간화 5문항, 개인적 성취감 상실 8문항의 하위요인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는 업무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느낌이다.’를 비롯한 22문항의 척도

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의 점수는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까지 Likert식 5단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 성

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연옥(2013)의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9였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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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정서적 고갈 .90, 비인간화 .82, 개인적 성취감 상실 .86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합치도는 .90이었고 각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정서적 고갈 .89, 비인간화 .81, 개인적 성

취감 상실 .89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과 AMOS 22.0에 의해서 처리했다. 먼저 연구대상자

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전반적인 자료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와 각 변인별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는 Cronbach's Alpha를 검토했다. 다음으로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Pearson상관관계 분석을 했다. 그리고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고,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잠재변인 간 경로계수를 

산출했다. 이때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였고, 측정변수

는 교사소명의식, 직무환경적합, 경력몰입, 소명실행, 직무만족, 교사소진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각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값 외에 표본 크기에 비교적 덜 민감한 

CFI(ComparativeFitIndex), TLI(TukerLewisIndex), RMSEA(RootMeanSquareErrorof 

Approximation)등을 이용했다. RMSEA는 절대 적합도 지수로 .05이하 (Browne & Cudeck, 1993)

또는 .06이하(Hu & Bentler, 1999)일 때 좋은 적합도이며, .08이하이면 보통 적합도로,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판정했다. 이에 비하여 CFI 와 TLI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 .90이상이면 모형의 적합

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했다(홍세희, 2000). 마지막으로 소명의식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에서 경력몰입, 직무환경적합성, 소명실행, 교사소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의 변

수 간 계수 추정치, 전체 효과, 직접·간접효과와 각 변수들의 상대적 설명량의 크기를 살펴보았다.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확인하기 위해 Shrout와 Bolger(2002)의 제안에 따라 부트스트랩 절차를 활용

했다. 부트스트랩 절차는 모수 분포를 알지 못할 때 모수의 경험적 분포를 생성시키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10,000개의 표본을 원자료 (n=495)로부터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의 유

의도를 검증했다. Shrout와 Bolger(2002)에 따르면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간접효과

가 유의미한 것으로 간주한다. 최종 팬텀변수 효과분석을 통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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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각 변인별 기술통계 및 상관

가설적 모형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분석으로서 각 척도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등 기초 통계치

를 구하였으며,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각각 -.73∼.97, -.41∼1.90의 

범위 안에 있어 절대 값 2~7을 넘는 변인이 없으므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었다(Finch & West, 1997). 상관분석 결과 교사소명의식은 직무

환경적합성(r=.40, p<.01), 경력몰입(r=.55, p<.01), 소명실행(r=.67, p<.01), 직무만족

(r=.38, p<.01)과 정적상관이, 교사소진(r=-.37, p<.01)과는 부적상관이 유의미하였다. 직무

환경적합성은 경력몰입(r=.43, p<.01), 소명실행(r=.45, p<.01), 직무만족(r=.57, p<.01)과 

정적상관이, 교사소진(r=-.31, p<.01)과는 부적상관이 유의미하였다. 경력몰입은 소명실행

(r=.66, p<.01), 직무만족(r=.51, p<.01)과 정적상관, 교사소진(r=-.58, p<.01)과는 부적상

관이 유의미하였다. 소명실행은 직무만족(r=.52, p<.01)과는 정적상관이, 교사소진(r=-.52, 

p<.01)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직무만족과 교사소진(r=-.51, p<.01)과의 관계는 부적상

관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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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간의 상관관계(n=49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 1

2 .68** 1

3 .91** .92** 1

4 .44** .37** .44** 1

5 .28** .26** .29** .68** 1

6 .24** .20** .24** .53** .47** 1

7 .39** .33** .39** .88** .87** .76** 1

8 .62** .41** .55** .46** .33** .27** .43** 1

9 .52** .38** .49** .49** .32** .24** .42** .81** 1

10 .59** .41** .54** .50** .34** .26** .44** .95** .95** 1

11 .67** .51** .64** .47** .34** .28** .44** .62** .56** .61** 1

12 .72** .52** .67** .49** .34** .29** .45** .70** .61** .68** .92** 1

13 .70** .52** .67** .49** .35** .29** .45** .68** .60** .66** .98** .98** 1

14 .32** .26** .31** .43** .30** .30** .42** .45** .46** .48** .48** .47** .48** 1

15 .22** .16** .21** .47** .50** .46** .57** .32** .33** .33** .35** .34** .35** .55** 1

16 .42** .32** .40** .44** .36** .34** .47** .49** .43** .48** .49** .50** .50** .57** .57** 1

17 .33** .24** .31** .48** .39** .28** .47** .41** .45** .45** .37** .38** .38** .51** .49** .57** 1

18 .34** .29** .34** .53** .41** .47** .56** .44** .43** .45** .47** .47** .48** .64** .64** .64** .66** 1

19 .38** .31** .38** .54** .45** .42** .57** .49** .49** .51** .52** .52** .52** .79** .76** .77** .77** .87** 1

20 -.23** -.12** -.19** -.24** -.12** -.09* -.19** -.45** -.47** -.49** -.32** -.33** -.33** -.42** -.28** -.30** -.38** -.35** -.41** 1

21 -.34** -.22** -.31** -.26** -.14** -.17** -.23** -.38** -.40** -.41** -.38** -.38** -.39** -.27** -.24** -.29** -.23** -.28** -.31** .51** 1

22 -.44** -.33** -.42** -.32** -.29** -.25** -.34** -.44** -.42** -.45** -.52** -.54** -.54** -.43** -.36** -.44** -.31** -.41** -.46** .31** .36** 1

23 -.41** -.26** -.37** -.34** -.23** -.20** -.31** -.55** -.55** -.58** -.50** -.51** -.52** -.49** -.37** -.43** -.40** -.45** -.51** .84** .74** .70** 1

 *p<.05, **p<.01, ***p<.001,  1.소명의식1 2.소명의식2 3.소명의식전체 4.직무환경적합1 5.직무환경적합2 6.직무환경적합3 7.직무환경적합전체 8.경력몰입1 9.경력몰입2 10.경력몰입전체 11.소명실행1
12.소명실행2 13.소명실행전체 14.봉사의식 15.발전성 16.업무부담 17.혁신 자율성 18.동료애 19.직무만족전체 20.정서적 고갈, 21.비인간화 22.개인적 성취감 
상실 23.교사소진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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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 모형검증에 앞서 Anderson과 Gerbing(1988)의 제안대로 측정모형검증

을 하였고 결과는 <표 2>와 같다. AMOS 22.0에서 최대우도법(maximumlikelihood method)을 사

용하여 분석한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2(df=104, n=495)=423.74, p<.001, CFI=.940, 

TLI=.922, RMSEA=.079(90% CI:.071-.087)로 CFI, TLI값은 .90이상이므로 좋은 적합도로, 

RMSEA 값은 .08이하이므로 괜찮은 적합도로 각각 해석되어(홍세희, 2000) 모형 수용이 가능한 것

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위해 요인부하량을 확인하였다. 측정변인의 유의성을 확인하

기 위해서는 비표준화 계수의 C.R.값을 살펴보게 되는데 C.R.값은 ±1.96 이상이면 유의수준 5%에

서 유의하며 ±2.58이상이면 1% 수준에서 유의하다고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측정변인이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경로계수마다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S.E), 

임계치(C.R: Critical Ratio)가 나타나 있는데, 이때의 경로계수는 요인부하량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잠재변인을 설명하고 있는 측정변인들의 요인 값을 살펴보면 표준화 계수를 통해 

각 측정변수들의 잠재변수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는데 교사소명의식에 미치는 효

과크기는 소명의식1(.97)이 소명의식2(.70)보다 높게 나왔고, 직무환경적합에 미치는 효과크기는 직

무환경적합1(.90), 직무환경적합2(.75), 직무환경적합3(.61)순이었으며 경력몰입에 미치는 효과크기

는 경력몰입1(.94)이 경력몰입2(.86)보다 높게 나왔다. 소명실행에 미치는 효과는  소명실행2(.99)가 

소명실행1(.93)보다 컸으며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크기는 동료애(.86)가 발전성(.73), 혁신 자율

성(.73), 봉사의식(.74), 업무부담(.76)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소진에 미치는 효과크기

는 성취감(.64), 정서고갈(.63), 비인간화(.60)순이었다. 교사소명의식(.70∼.97), 교사 직무환경적합

성(.61∼.90), 경력몰입(.86∼.94), 소명실행(.93∼.99), 직무만족(.73∼.86), 교사소진(.60∼.64) 모

두 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본 연구의 연구모형의 각 개념변수(잠재변수)

들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된 측정변수들이 수렴적 타당성을 가지며, 개념변수들 간에 변별성을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나 구조모형 추정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적합도  χ2 df P TLI CFI RMSEA (90% CI)

측정모형 423.74 104 .000 .922 .940 .079 (.07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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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이 표본자료에 얼마나 잘 부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대우

도법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의 검증 결과 및 적합도 지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4> 연구모형의 적합도

적합도 χ2 df P TLI CFI 
RMSEA    
(90% CI)

연구모형 424.23 105 .000 .923 .941
.078

(.071∼.086)

연구모형의 χ2검증 결과 χ2(df=105, n=495)=424.23, p<.001, CFI=.941, TLI=.923, 

RMSEA=.078(90% CI:.071-.086)을 나타내었다. CFI와 TLI값은 0.9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

은 것으로 해석하고, RMSEA 값은 0.10이하이면 보통 적합도(Browne & Cudeck, 1993)로 해석할 

수 있는데 본 연구결과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에서 설정한 잠재변수들 간의 구조계수를 보면 소명의식에서 교사 직무환경적합성으로 가는 

경로(β=.47, p<.001), 경력몰입으로 가는 경로(β=.52, p<.001), 소명실행으로 가는 경로(β=.43, 

p<.001), 직무환경적합성에서 소명실행으로 가는 경로(β=.10, p<.01), 경력몰입으로 가는 경로(β

=.29, p<.001), 직무만족으로 가는 경로(β=.50, p<.001), 경력몰입에서 소명실행으로 가는 경로(β

=.40, p<.001)에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력몰입에서 교사소진으로 

가는 경로(β=-.55, p<.001), 교사소진에서 직무만족으로 가는 경로 (β= -.49, p<.001), 소명실행

에서 교사소진으로 가는 경로(β=-.27, p<.001)는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명의식에서 직무만족으로 가는 경로(β=-.12, p〉.05), 교사소진으로 가는 경로(β=.01, 

p〉.05), 경력몰입에서 직무만족으로 가는 경로(β=-.02, p〉.05), 소명실행에서 직무만족으로 가는 

경로(β=.09, p〉.05)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로를 설정할 때 직무환경 적합성과 교사소진으로의 

경로는 이론 모형에서는 설정된 부분이었으나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는 이 경로를 설정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한 결과 [그림 2]와 

같이 총 14개의 경로 중에서 총10개의 경로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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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그림 2]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4. 수정모형 검증

수정모형은 연구모형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4개의 경로를 제거한 모형으로 적합도가 χ2(df=109, 

n=495)=428.99, p<.001, TLI=.926, CFI=.940, RMSEA=.077 (90% CI: .069∼.085)로 CFI, TLI값

은 .90이상이므로 좋은 적합도로, RMSEA 값은 .08이하이므로 괜찮은 적합도로 각각 해석되어(홍

세희, 2000) 모든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자유도는 4 차이가 나는데 .05수준에서의 임계치는 9.49로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과 수

정모형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고 TLI(.923→.926), RMSEA(.078→.077)지수 및 AIC

도 연구모형(559.42)에 비해 수정모형(550.90)의 값이 더 작아져 좋아졌기 때문에 수정모형의 적합

도가 연구모형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해석되어 본 연구에서는 양호한 적합도를 유지하면서 간명도가 

개선된 수정모델을 최종모델로 채택하였다. 

<표 5> 연구모형, 수정모형의 적합도

적합도  χ2 df  P TLI CFI 
RMSEA    
(90% CI)

AIC

연구모형 424.23 105 .000 .923 .941
.078

(.071∼.086)
559.42

수정모형 428.99 109 .000 .926 .940
.077

(.069∼.085)
550.90

Δdf=4, Δχ2=4.76, p>.05

모형에서 설정한 잠재변수들 간의 구조계수를 보면, 소명의식에서 직무환경적합성(β=.47, 

p<.001), 경력몰입(β=.52, p<.001), 소명실행(β=.43, p<.001), 직무환경적합성에서 경력몰입(β

=.30, p<.001), 직무만족(β=.48, p<.001), 소명실행(β=.11, p<.01), 경력몰입에서 소명실행(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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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p<.001)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력몰입에서 

교사소진(β=-.54, p<.001), 소명실행에서 교사소진(β=-.27, p<.001), 교사소진에서 직무만족으로 

가는 경로(β=-.47, p<.001)는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수정모형의 구조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
S.E C.R

표준화
계수

소명의식  → 직무환경적합성 .56 .06 9.21*** .47
소명의식 → 경력몰입 .66 .07 10.13*** .52
소명의식  → 소명실행 .77 .09 9.03*** .43

직무환경적합성  → 경력몰입 .31 .05 6.17*** .30
직무환경적합성  → 직무만족 .32 .03 9.44*** .48
직무환경적합성 → 소명실행 .16 .06 2.89** .11

경력몰입  → 소명실행 .55 .07 8.14*** .44
경력몰입  → 교사소진 -.32 .05 -6.92*** -.54
소명실행  → 교사소진 -.12 .03 -3.99*** -.27
교사소진 → 직무만족 -.50 .06 -7.96*** -.47

 *p<.05, **p<.01, ***p<.001

*p<.05, **p<.01, ***p<.001
[그림 3] 최종모형의 분석결과

5. 매개효과 분석

최종적으로 선택된 구조모형에 포함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절차를 사

용하였다. 검증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을 살펴보면 소명의식

에서 직무만족(.49), 소명실행으로 가는 간접효과(.29)는 .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명의식은 직무환경적합성, 경력몰입과 교사소진, 직무환경적합성과 경력몰입과 교사소진, 직무환

경적합성과 소명실행과 교사소진, 경력몰입과 소명실행과 교사소진, 직무환경적합성과 경력몰입과 

소명실행과 교사소진을 경유하여 직무만족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미하였고 경력몰입, 교사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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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합성과 경력몰입을 경유하여 소명실행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미하였다.

<표 7> 최종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전체효과와 통계적 유의도

경로
전체
효과

직접
효과

간접효과
95%CI
(하한계,
상한계)

소
명
의
식

→

직무환경적합성
경력몰입→교사소진

직무환경적합성→경력몰입→교사소진
직무환경적합성→소명실행→교사소진

경력몰입→소명실행→교사소진 
직무환경적합성→경력몰입→소명실행→교사소진 

→

직
무
만
족

.49*** .49***

(.41,.55)

→
→

경력몰입
직무환경적합성→경력몰입

→

소
명
실
행

.75*** .46***
.29***

(.22,.37)

*p<.05, **p<.01, ***p<.001

본 연구의 개별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매개변수 자리에 팬텀변수를 사용하

였다.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모형에서 간접경로는 소명의식에서 직무환경적합성을 경유하여 

직무만족으로 가는 경로, 경력몰입과 교사소진을 경유하여 직무만족으로 가는 경로, 직무환경적합

성, 경력몰입, 교사소진을 경유하여 직무만족으로 가는 경로, 직무환경적합성, 소명실행, 교사소진을 

경유하여 직무만족으로 가는 경로, 직무환경적합성, 경력몰입, 소명실행을 경유하여 직무만족으로 

가는 경로, 경력몰입을 경유하여 소명실행으로 가는 경로, 직무환경적합성을 경유하여 경력몰입으로 

가는 경로는 .001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소명의식에서 경력몰입, 소명실행, 교사소진을 경유하여 

직무만족으로 가는 경로는 .01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표 8> 팬텀변수를 통한 간접효과 

경로 팬텀효과 (95% 신뢰구간)

소
명
의
식

→직무환경적합성→
직
무
만
족

.18*** (.13, .24)
→경력몰입→교사소진→ .11*** (.07, .17)

→직무환경적합성→경력몰입→교사소진→ .03*** (.01, .06)
→직무환경적합성→소명실행→교사소진→ -.06*** (-.10, -.03)

→경력몰입→소명실행→교사소진→ .02** (.01, .05)
→직무환경적합성→경력몰입→소명실행→교사소진→ .01*** (.01, .02)

→경력몰입→ 소
명
실
행

.40*** (.25, .57)

→직무환경적합성→경력몰입→ .11*** (.05, .20)

*p<.05, **p<.01, ***p<.001



교사의 소명의식, 직무환경적합성, 경력몰입, 소명실행, 교사소진, 직무만족의 구조적 관계분석  219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495명을 대상으로 Duffy 등(2018)의 WCT모형을 기

반으로 한국의 교사들이 지각한 소명의식, 직무환경적합성 및 경력몰입과 소명실행, 교사소진, 직무

만족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소명의식과 직무만족간의 관계에서 직무환경적합성, 경력몰입, 소

명실행, 교사소진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고자 했다. 

첫째, 우리나라 교사가 지각하는 소명의식, 직무환경적합성, 경력몰입, 소명실행, 교사소진, 직무

만족간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명의식은 직무환경적합성, 경력몰입, 소명실행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소명의식은 경력몰입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소명실행의 선행변인이며 소명이 있는 사람들은 소

명과 적합한 직무환경을 찾는 경향이 있다고 한 Duffy 등(2018)의 WCT모형과 일치한다. 이 결과는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직무환경이 자신과 적합하다는 인식을 갖고 경력에 몰입하여 소명을 

실행하고 있다는 신념이 강하다는 것으로 소명의식 함양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직무환경적합성은 소명실행, 직무만족, 경력몰입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소명을 인식한 사람들은 소명을 실행할 수 있는 직무환경을 찾아 몰입하고(Duffy, Foley, 

Raque-Bodgan, Reid, Dik, Castano, & Adams, 2012; Hunter, Dik, & Banning, 2010) 교사들의 

직무만족도는 직무환경 만족도가 올라가면 높아지며(남영지, 2009) 개인-환경 적합성은 소명을 인

식한 사람들이 경력몰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라고 제안한 Duffy 외(2018)의 WCT모형과 

일치한다. 이 결과는 직무환경이 적합하다고 느낄수록 소명을 실행하고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직무

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며 더욱 경력에 몰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리적으로나 심리적

으로 적합한 직무환경제공의 필요성을 함의한다. 

경력몰입은 소명실행과 정적상관, 교사소진과 부적상관이 있었는데 이는 소명은 경력몰입과 같은 

직업 경험을 통해 길러질 수 있고 (Dik & Duffy, 2009) 직업을 대하는 태도로 개발되고 변화될 수 

있으며(이지원, 2014) 경력몰입은 경력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당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

처하는 능력이 된다고 하였던 고자인(201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경력에 몰입하는 경험

의 제공 및 환경의 조성을 통하여 소명을 실행하고 있다는 신념을 높여주면 오히려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저항을 줄여주어 소진감을 낮춰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명실행은 교사소진과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이 결과는 소명이 소진예방의 주요변인이라는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김연우, 2016; 백정은, 2017; 이미희, 2017; 홍성미, 2018). 이는 Duffy 외

(2018)가 WCT 모형을 통해 일부의 사람들에게서는 특정한 조건에서 소명실행이 소진 등의 부정적

인 삶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양적연구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한국의 교사들에

게서는 소명실행이 오히려 교사소진을 낮춰주는 변인임이 밝혀진 것으로 소명을 실행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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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교사일수록 소진감을 적게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WCT모형의 제안대로 완벽주의 

성취지향성 등 개인의 성격적 요인이 소명실행과 소진의 경로에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본 연구

는 개인의 성격요인을 포함시키지 않은 결과이므로 추후 성격요인을 경로에 포함시켜 다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교사소진은 직무만족에 부적인 영향이 있었다. 즉 소진감이 높을수록 직무에 

대한 만족감은 낮아지고 소진감이 낮을수록 직무에 대한 만족감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소진감은 직무만족과는 직접적인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던 연구결과들(Bakker, Van 

Emmerik, & Van Riet, 2008; Chung & Han, 2014; Demerouti, Bakker, & Leiter, 2014)과 일치

한다. 

둘째, 우리나라 교사가 지각하는 소명의식과 직무만족간의 관계에서 직무환경적합성, 경력몰입, 

소명실행, 교사소진이 매개효과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랩과 팬텀변수 분석을 하였

다. 본 연구의 최종 모형에서 간접적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명의식은 직무환경적합성을 통하여 직무만족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소명을 발견한 사람들일지라도 자신이 소명과 맞지 않는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

은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연구결과(Berg, Grant, & Johnson, 

2010)와도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로써 소명의식만으로 직무만족이 높아지지는 않지만 직무환경이 

적합하다는 신념을 통하여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명의식은 경력몰입, 직무환경적합성, 소명실행에 영향을 미치면서 교사소진을 낮춰줌으로

써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명의식이 소진 감소의 주요변인이라는 연구결과 

(박성혜, 2014)와는 상반되지만 경력몰입이 소진감소의 주요변인이라는 연구결과(박보겸, 2018; 윤

혜미, 노필순, 2013)와 일치하는 것으로 소명의식이 교사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소명의식이 있는 교사들은 경력몰입을 통하여 직무환경에 적합하다는 의식을 갖게 되고 소명을 실

행하고 있다는 신념이 강화되면서 소진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명의식은 직무환경적합성과 경력몰입, 직무환경적합성과 소명실행, 경력몰입과 소명실행, 직무

환경적합성과 경력몰입과 소명실행을 경유하는 간접경로로 소진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소명에 적합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일에 더욱 몰입하게 되고 자신의 일에 몰입하는 것

은 직업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의 중요한 원천이 되므로 소명실행이 높아지게 된다(윤혜미, 노필

순, 2013)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소명의식이 있는 교사들은 적합한 직무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신념이 강해지기 때문에 경력과 소명실행에 더욱 몰입하게 되면서 소진감이 감소하게 되고 

소진의 감소는 직무에 대한 만족감을 증진시켜주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함의한다. 

Dick 외(2018)는 WCT모형을 제시하면서 모형의 경험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을 강조

하였는데 본 연구는 WCT 이론모형이 제시된 이후 한국의 교사 집단에 적용한 첫 경험적 연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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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교사의 소명의식은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았지만 직무환경적합성을 경유하는 경로와 교사소진을 경유하는 경로에서 간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환경적합성과 교사소진은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변인이다. 이는 소명이 있는 교사라고 할지라도 직무환경이 적절하다는 인식이 부족하거나 소

진감을 가지고 있다면 직무만족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는 결과로서 교사들의 직무만족감 

증진을 위해서는 물리적, 심리적 적절한 환경의 제공과 소진감을 잘 조절해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한국의 교사들이 당면하고 있는 전반적인 직무만족 저하 현상이 반영되어 나타

난 결과로서 소명의식이나 소명실행 등 소명변인만으로 직무만족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고 그 경

로에서 교사들의 소진을 유발시키는 다양한 요인을 발견하여 적절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교사소진

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소명의식

에서 직무만족으로 가는 매개경로 중 소명실행은 교사소진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 결과는 소명실행이 일부의 직업군에서 일부의 사람들에게 소진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도 있다는 Duffy 외(2018)의 WCT모형 가설이 한국의 교사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음을 나타내주는 

결과로서 의미가 있었고 소명을 실행하고 있다는 신념의 제공이 소진의 감소는 물론 직무만족감 향

상을 위해 중요함을 함의한다. 다만 소명실행과 소진의 경로에서 개인의 인성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던 WCT모형의 제안 중 성격요인을 배제한 결과이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직무환경적합성과 교사소진은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이므로 교사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합한 직무환경의 마련

이 필요하다 하겠다. 학교환경 등이 포함된 물리적 환경(김성필, 1998)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모든 요소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감정상태 등이 포함된 심리적 환경(강경석, 김영만, 2006)의 개

선을 도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교 내 시설물 구축 등 물리적 환경과 교육철학 및 학교운영 

이념에 관한 전반에 관한 심리적 환경을 구축 할 때 교사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문화와 제도의 마련

이 필요하다 하겠다. 교사소진도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므로 교사의 소진에 관심을 기울

이고 소진감을 지닌 교사들을 살피며 소진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교사들의 힐링과 치유를 위한 상담 

및 멘토링 또는 교사연수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교사들이 교직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

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일반직장인들을 

대상으로 Dik과 Duffy(2008)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외국상황에서 다양한 직업군을 대

상으로 개발된 척도로서 한국 상황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소명척도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국에

서 개발된 교사대상 소명척도로 초등교사소명척도(김태선, 김광수, 2018)가 있으나 이는 초등교사들

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이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배제된 척도여서 전체교사대상 척도의 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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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의 직무만족을 설명하기 위해 Duffy 외(2018)가 제

안한 변인들 중 일부만을 반영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소명의식과 직무만족의 경로에서 조직적 지

원, 일의 의미, 성취지향성, 성격요인, 소명동기 등 WCT모형에서 제안하였던 다른 이론적 변인을 

추가하여 이들 변인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경로를 설정할 때 직무환경 적합성과 교사소진으로의 경로를 탐색하지 않았는데 이 또한 추

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교사의 소진과 관련 있는 다양한 경로탐색이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 교사의 직무만족은 소명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직무환경적합성, 경력몰입, 소명

실행 등의 긍정감성을 키워주거나 교사소진 등의 부정감성을 줄여줄 때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이 결과를 반영하여 학교가 교사들이 소명을 발견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인지를 살피고 

몰입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소진 등의 부정감성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학교환경을 제공해준다면 교사들이 직무만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므로 근무환경의 

조성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하겠다.

마지막으로, 자기보고식 자료 수집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모두 자기보

고 척도를 사용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응답자들이 방어기제를 사용하거나 사회적 바람

직성에 따라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소명의식과 관련하여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종교성

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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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uctural Relationship Analysis of Teacher's Calling, P-E Fit, Career 

Commitment, Living Calling,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 Focus on the WCT Model*

******

Jung, Hye-kyeong**

Lee, Jee-y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eachers’ calling, 

P-E fit, career commitment, living calling, teachers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based on WCT 

model of Duffy et al (2018). As a result teachers’ calling increases P-E fit, career commitment, 

and living calling. P-E fit increases job satisfaction, living calling and career commitment. In 

addition, living calling decreases teachers burnout, and teachers burnout decreases job satisfaction. 

In other words, the path of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was found to be significant by decreasing 

teachers burnout by increasing job environment suitability, career commitment and living calling. 

As a result of the verification of the mediation effect  the calling has a effect on job satisfaction 

through the mediation of the P-E fit, career commitment and teachers burnout,  and teachers 

burnout, P-E fit and career commitment and teachers burnout, P-E fit and living calling and 

teachers burnout, career commitment and living calling and teachers burnout, P-E fit and career 

commitment and living calling and teachers burnout. Finally, limitations therapeutic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also presented.

Key words: Teachers’ calling, P-E fit, career commitment, living calling,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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